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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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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농작물에 비유한다면 시린 손발의 고통 참아내고 비바람 맞고 구슬땀 흘리며 키워놓은 잎줄기에서 

맺힌 열매라 살갑고 귀히 여겨져 잘 영글어 알찬곡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같아 세상의 최고 인지라 무엇

이던 있으면 다 주고 싶어 쌈지에 잘 보관 하였다가 주시는 것이 용돈이라 받는 손주는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유용하게 쓰일 돈이요 주는 할머니는 새끼에게 배푼 기쁨이 넘쳐 할머니의 용돈가치는 돈 가치의 열배는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용돈의 종류를 분류 하여보면 학업과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인 기초용돈과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바라는것을 해주었을 때 받는 댓가의 용돈, 걷히는 거액의 용돈이 여지없이 어머니께 

수거되는 명절용돈, 친구들과 만나다보면 돈 쓸 일이 생기고 함께 방문하면 친구 맛있는 것 싸주라며 주시는 

기 살리기 용돈, 특별하고 은밀히 주면 손주의 장래 희망을 성취하라고 당부하면서 주는 할머니용돈이 있다. 

어느 용돈이 가장 추억에 남을 까요?

예로부터 자식 많이 낳고 수를 다하고 가는 호상의 상례에는 술과 춤이 있었다 한다. 이는 오래토록 망자를 

모신 상주의 노고를 덜어주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였다. 요즘 기독교식 호상에는 손자 손녀가 

추모사를 하는데 내용 중에 할머니가 부모 삼촌 고모 몰래 주는 용돈이 가장 유용하였고 추억에 남으며, 

할머니가 꾸며놓은 화단에서 철철이 꽃들이 피고 봉선화 꽃물 들였던 일들이 잊을 수가 없다며 상주를 

위로하며 조문객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는 용돈과 함께 주셨던 덕담을 꼭 이루겠노라고 다짐한다. 

역시 몰래주는 할머니의 용돈이 최고 였다.

아들의 집에는 주택에 접해있는 두 평의 화단이 있어 손녀와 함께 구몬초(로즈제라늄)을 심어 모기 벌레를 

퇴치하고 봄에는 팬지 금잔화 여름에는 사루비아 나팔꽃 가을엔 분꽃 봉숭아 국화 겨울에는 꽃양배추 맥문

동을 심어 사철 심고 가꾸고 보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 집에서는 텃밭에서 심고 김 메고 잎과 줄기와 

열매를 매만지며 먹거리의 자라는 과정을 알게 해 주었다 올가을은 3년 전 큰손녀와 함께 뿌린 도라지가 

꽃구경을 마치고 수확을 하여 할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하여 손주들과 함께 먹을 계획이다.

손주들이여! 지금 조부님 댁에 가라. 코로라란 인간이 지구의 환경관리 잘못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지난 

추석은 비대면의 권장으로 조부님들을 뵙지 못하였다. 할머니의 두툼한 쌈지 돈과 추수할 것이 많아 손을 

빌리고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조부님께 사랑과 정을 드리고 받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라.

나도 아내를 통하여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한다. 할머니의 용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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